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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애니메이션 회화 드로잉 조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멕시코 현대 문화와 이슈들을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카를로스 
아모랄레(Carlos Amorales)스의 국내 첫 개인전이 열린다. 
멕시코 태생의 작가는 유럽에서 보낸 유년기와 네덜란드에서 
미술을 전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문화간 또는 문화 내에 
존재하는 이원적인 특성들에 주목한다. 이번 전시에서 필름 2점, 
포토그램 신작 14점, 드로잉 20점 그리고 악보를 모티브로 한 
설치와 퍼포먼스 작품을 선보인다.

카를로스 아모랄레스 <Photogram> 2011

작가는 1999년부터 꾸준히 새 거미줄 나비 등 총 3,000 여개가 
넘는 다양한 벡터 드로잉 이미지들을 수집해왔는데, 이는 향후 
작품 구상에 쓰일 중요한 원동력이자 데이터베이스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소통은 그가 축적한 이미지들을 
새로운 매체로 확장시켜 보다 실험적인 미디어 작업을 구현한다. 
<Discarded Spider>는 아카이브에서 추출한 거미줄 이미지를 
3차원적으로 재현한 작품이다. 반복과 합치를 통해 새로운 
형상으로 발전한 드로잉에 다시 물리적인 힘을 가해 거미줄이 
다양하게 변형되는 실루엣을 16mm 무성 필름에 담았다. 근작 
<Work Tools>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오버랩 형상들을 통해 
작가가 주목하는 이미지 생성 과정을 조명한 필름 작품이다. 
포토그램 작품은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감광지 위에 물체를 놓고 빛을 비추어 
음영을 만든다. 그간 탐구해온 주요 모티브 중 하나인 인간과 동물 
‘manimal(man/animal)'을 새로운 매체로 구현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작가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겪은 문화적 충격과 
새로운 경험들을 풀어낸 <그래피티 뮤직(graffiti music)> 설치 

2 / 3



작품과 함께 전시장 벽에 무작위로 정렬된 스텐실 악보를 보고 
자유로이 노래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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